
추밀공파 시조후 1 6세의 양
촌陽村 문충공종회文忠公宗會
가 2월 2 2일 1 1시 충북 음성군
음성읍 소재‘청주식당’에서
2 0 0 9년도 임원회의를 열었다.
원근에서 임원 2 0여인이 참석
했고 권오섭權五燮 총무가 진
행하여 개회가 되고 권영위權
寧偉 회장이 인사말을 겸하여

경과와 현안에 대한 설명을 하
고 의안처리를 하였다.
의안은 음성군 생극면 방축

리 능안의 양촌 문충공 이하 3
대 묘역 및 재실 일원의 정화
사업에 관한 것이었다. 충북도
와 음성군 당국의 문화재 관리
보수예산이 연차적으로 배정되
어, 관에서 사업을 시행하고

있는 바, 이에 대한 종중의 의
견과 요청사항을 의논하여 군
청당국에 건의하고 조율하려는
것이었다. 금년 사업의 주된
목표는 문충공의 4남 안숙공安
肅公의 부조묘不�廟를 보수나
개건하기보다는신축의 규모로
중건하는 것과 주차장의 확포
장 및 화장실 신축 등의 것이
었다. 그 가운데 안숙공의 부
조묘 사당은 그 기초부터가 부
실하여 이를 전면적으로 다시
다져 신축하는 방안과 중수하
는 안 등을 놓고 득실을 토의
한 결과 전면 중건하는 것이
최선책이라는 쪽으로 의견이
모아졌다.
다음에 대략 4 0만 평에 이르

는 문충공종중의 묘산과 위토
를 실사하고 이를 효과적으로
관리하기 위한 재산관리위원회
를 산하 4개지파에서 1인씩 위
원을 내 구성하자는 안이 입안
되고 또한 방축리의 능안 입구
를 생극면의 테마마을로 조성
한 지역단체에 종중에서 감사
패를 증정하는 일등이 가결되
었다.

<사진ㆍ글 權奇允>

72 0 0 9년 3월 1일 일요일 제123호

2월 1 4일 1 2시 서울 서대문
구 창천동 소재 한국단학회韓
國丹學會 연정원硏精院의여해
관如海館에서단학회의 창립자
인 봉우鳳宇 권태훈權泰勳선생
의 탄신 1 0 9주년을 기념하는
행사가 열렸다. 성주흥成周興
연정원장과 강석진姜錫珍후원
회장을 비롯한 단학회의 임직
원 및 회원등 5 0여명이 모였
다. 행사는 연정원의 의례에
따라 성주흥 원장 이하 모든
참례자가 봉우 권태훈 선생의
위에 작헌酌獻을 하였다.
이날 행사에 앞서 1 0시에 단

학회의 정기총회가 있고 1 1시
에는 또한 단학회 후원회의 총
회가 있었다. 정기총회에서는
의안으로 단학회의 결산과 사
업계획이 상정되었다. 결산안
의 수지내역은 2 0 0 8년 1월 1일
부터 1 2월 3 1일까지의 것인데
수입이 7천4백여만 원, 지출이
6천7백여만원, 이월금이 6 8 0여
만원 규모였다. 예산안의 사업
계획은 기본교육ㆍ중급교육ㆍ
특강ㆍ회보발간ㆍ행사ㆍ일반
사업ㆍ특별사업ㆍ정기사업ㆍ
회원관리 등의 항목인데 모두
수정 없이 만장일치 통과되었
다.
후원회의 총회는 결산보고와

임원개선의 의안을 처리하였
다. 후원회의 작년도 수지내역
은 수입이 1억4천7여만 원, 지
출이 1천8백여만 원에 이월금
이 1억3천수만 원이었고 임원
개선의 안건은 전원이 유임되

었다.
봉우 권태훈 선생은 추밀공

파 양촌계의 충장공 권율 도원
수계 시조후 3 3세로 1 9 0 0년에
서울 재동齋洞에서 출생하여
1 9 0 9년에 1 0세로 홍암弘巖 나
철羅喆에게 수학하여 대종교大
倧敎에 입교하였다. 1914년에
1 5세로 일본에 건너가 그곳의
정신계 인사들과 교유하고
1 9 1 7년에 1 8세 약관으로 당세
의 명사 육당六堂 최남선崔南
善ㆍ벽초璧初 홍명희洪命熹ㆍ
만해萬海 한용운韓龍雲ㆍ춘원
春園 이광수李光洙 등과 교류
하였다. 공주의 계룡산과 황해
도 구월산 및 백두산 등지에서
수련한 후 1 9 1 9년에 3ㆍ1운동
을 맞아 만주로 건너가 항일투
쟁을 하다 1 9 2 5년에 귀국해 계
룡산 아래 상신리上莘里에 단
학연구원을 설립하고 정신수련
운동에 힘쓰면서 8ㆍ1 5해방시

까지 바이칼호와 내외몽고지역
을 답사하였다.
해방후에는 백범 김구金九의

한국독립당에 참여해 중앙집행
위원 및 계룡산특별당 위원장
으로 활동하다 1 9 4 9년 김구가
암살된 뒤에는 공주 상신리에
칩거하며 충남도교육위원을지
내기도 하였다. 1960년대 중반
에 공권으로 상경하여 종로구
부암동에 한의원을 개원하자
인술의 명성이 전국으로 퍼져
진맥처방을 받고자 하는 자가
장사진을 이루었고 1 9 8 2년에는
대종교의 1 2대 총전교總典敎가
되었다. 1986년에는 한국단학
회를 설립하여 총재가 되고 서
울시유도회장儒道會長등을 지
내기도 하며 안동권씨 문중에
서는 안동권씨기로회장耆老會
長과 양촌선생기념사업회陽村
先生記念事業會의 이사장을 지
냈다. 1994년에 공주시 반포면
상신리에서 9 5세로 고종했고
저서로 백두산족白頭山族에게
고함ㆍ천부경天符經의 비밀과
백두산족 문화 등이 있다.

<權琪奉>

鳳宇 權泰勳선생 탄신1 0 9주
한국단학회 여해관에서 기념행사

▲ 봉우 권태훈선생의 1 0 9주 탄신기념행사가열리고 있다.

陽村 문충공종중 임원회의
안숙공부조묘신축문제 등 토의

▲ 문충공종중 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.

만주를 죽이고자 한다’고 하여
계획이 서고 거사 날짜도 정해
졌는데 강홍립이 이를 염탐하
고 놀라 만주에게 밀고했다.
만주가 김경서를 잡아들여 살
을 바르는 극형을 명하니 김경
서가 강홍립을 꾸짖으며‘이는
실은 홍립이 처음 주장하고서
나중에 뒤집은 것’이라 둘러댔
다. 이 무고에 만주가 강홍립
을 발가벗겨 묶고 꾸짖으니 강
홍립이 울부짖어 발명해도 듣
지 않는데 귀영가가 급히 들어
가 만주에게‘이 사람은 결코
두 마음이 없어 지난번에 왜인
의 간계를 고하고 이번에 경서
의 음모를 알려 시종일관 충성
을 드러내거늘 부질없이 화를
전가시키는 말을 믿다간 바로
그 계략에 빠질 것’이라 깨우
쳐주자 만주가 강홍립의 결박
을 몸소 풀어주고 술을 권하며
사과했다.
요동성을 함락하고 나서 후

금 태조 누루하치, 즉 만주는
자녀와 옥백玉帛을 더불어 심
양으로 옮겨 궁궐을 세우고 관
부를 배치하는 등 중국의 제도
를 본떠 갖추는데 대개의 일을
강홍립에게 맡기면서‘그대의
재주는 야율초재耶律楚材(원
태조 징기스칸의 재상)에 못지
않으니 마땅히 개국제일훈開國
第一勳이 될 것’이라 하였다.
누르하치는 노략한 양녀중 가
장 미색이 출중하여 옥면공주
玉面公主라 불리는 소학사蘇學
士의 딸을 강홍립에게 주어 데
릴사위를 삼으니 강홍립은 그
젊은 미색에 빠져 영화를 지극
히 누리며 고국에 돌아갈 것도
잊었다. 강홍립이‘내가 본국
에 있을 때 아내는 죽고 딸도
요절하여 노모만 계셨는데 이
제 지하에 드셨을 테니 외롭기
그지없는데 귀국하면 국인이
모두 나를 버릴 것이요 금나라
에 있자니 금인에 친지가 없어
노부老夫의 마음이 한탄스럽고
슬프더니 이제 그대를 만나 위
로받으니 살고 죽고 헤지고 만
나는 것이 이제 정해졌소’하
니 소씨녀가‘첩이 오랑케에게
욕을 당하는 것을 면하고 군자
의 두건과 빗을 받들게 되었으
니 하늘의 도움이라 부디 노야
老爺께서는 천첩을 거두어 평
생토록 저버리지 말아 주소서’
하였다. 
세월이 지나 갑자년甲子年

(인조 2, 1624)이 되어 역추逆
雛 한윤韓潤이 탈출해 호중胡
中으로 들어가 강홍립을 통해
만주를 만나고자 하면서 강홍
립에게‘영공令公의 집안은 지
난날 아무 탈이 없더니 변국變
局( 1 6 2 3년의 인조반정) 후 중
인의 의논이 떠들썩하여 그 구
족九族이 남김없이 주살되었으
니 그 원수를 갚을 생각이 없
습니까’하였다. 강홍립이‘본
국이 내게 불세不世의 원수가
되었다. 옛적에 오군吳軍을 이
끌고 영초(조국 초楚의 서울)

에 들어간 자(오자서伍子胥)가
있거늘 내 어찌 홀로 그와 같
이 못하랴’하고 만주에게 출
병을 청하려 했다. 소씨녀가
울며‘한윤은 본국에서 득죄하
고 도망해온 자라 그 말을 믿
기 어렵다’고 말렸으나 강홍립
은 한윤의 재차 독촉을 받고는
결심하여 갖은 말로 동한東韓
(조선)을 칠 것을 청했다. 그
러나 만주는 고개를 저었다. 
“동한은 침공하기 쉬울지라
도 예와 의를 지키는 풍속이어
서 복속시키기는 어렵다. 옛적
원 세조元世祖가 천하를 하나
로 한 힘으로도 고려는 심복시
키지 못하여 3 0년 만에 부마국
駙馬國으로 강화함에 그쳤다.
지금 우리 군대가 강해도 나누
면 힘이 주는데 한 갈래 군사
로만 동한을 정벌해도 오랜 시
일을 끌다 보면 중원中原을 도
모할 수가 없다. 동으로 조선
과 화친하고 남으로 중국과 싸
워 이겨 연경燕京에 진치고 앉
아 사해四海에서 모여드는 것
을 기다림만 같지 못하다. 또
옛사람이 죽기까지 제 군주를
노예로 삼는 일은 도모치 않는
다 했거늘 그대는 무슨 마음으
로 본국을 원수로 봄이 이같은
가? 최유崔濡(고려말에 원나라
에 붙어 조국을 치다가 잡혀
죽음)의 일이 밝은 귀감이니
그대는 사복思服하라.”
강홍립은 이같은 만주를 감

언이설로 설득하여 본국을 치
도록 청하는 소疏를 거듭 올려
그것이 수십차에 이르니 후금
에는‘강홍립간자姜弘立諫者’
라는 문서가 쌓여 책을 이룰만
큼 되었다. 만주는 강홍립이
스스로 조선의 국왕이 되고자
하는 마음이 있음을 엿보고 그
청을 듣지 않았는데 이 때문에
강홍립은 한탄하며 죽고자 할
만큼 통분하였다. 
병인년丙寅年(인조 4, 1626)

가을에 이르러 만주가 후금 태
조로서 몸소 영원위寧遠衛(요
녕성 흥성현興城縣)를 치다가
패해 돌아오다 죽으니 그 작은
아들 홍태시洪太時가 이어 후
금의 한汗으로 즉위했다. 홍태
시가 지원세력이 없음에 동국
과 화친코자 하여 강홍립을 불
러 의논하니 일단 조선을 먼저
치도록 권하고 쳐서 안되거든
강화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
다. 홍태시가‘동국과 화친하
는 것은 선군先君의 뜻이고 조
선을 쳐 편호編戶시킴은 선생
의 뜻인데 두 가지를 다 도모
하겠소. 이제 하늘의 도움으로
한번 북소리로 평정된다면 장
방창張邦昌(금나라가 남송의
변경�京 함락해 흠종欽宗과
휘종徽宗을 잡아가는 데 유공
한 송의 역신으로서 뒤에 금의
책봉으로 초제楚帝가 됨)의 고
사故事를 선생도 이룰 것이오’
하고 두 왕자에게 명해 3만 경
기병輕騎兵을 뽑아 강홍립의
통솔로 출병케 하되 한윤을 앞
세워 길을 안내케 했다. 

5면에서 계속


